
 

 

 

 
 
 

“ 반갑다고? 응… 난 별로. 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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딱 보기에 착하고 순해보이는 얼굴,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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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담한/인색한/개인적인 

또래 친구들과 딱히 친분이 없다. 가는사람 잡지 않고 오는사람 막는다. 이유는 노코멘트. 때문에 항상 혼자 

있으며, 학기초마다 외모만으로 이래를 사람을 잘 받아주는 친구로 착각해 말거는 경우가 허다하다. 이럴 때마다 

본인 얼굴이 싫다고 느껴진다. ‘어떡해… 괜찮아?’ 하는 얼굴로 “그래서 어쩌라고...” 를 내뱉는다. 지금까지 이에 

경악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. 

과거 별명이 구두쇠였을 정도로 절약에 열심히다. 그러나 이는 아낀다라기보다는 없으니 못쓰는 것에 더 가깝다. 

하지만 이래는 구두쇠를 부정하지 않았다. 거지보다는 구두쇠가 낫다고 느꼈기 때문에. 가만히 있었는데 절약왕이 

된 셈이다. 그리고 구두쇠(거지)는 현재 진행형이다. 

단체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체육 등 짝활동을 하는 과목이 있다면 항상 짝 없는 친구로 혼자 남는다. 체육 

선생님 머리에도 그렇게 남겨졌을 것이다. 소풍이나 수학여행(그럼에도 이런 활동은 꼬박꼬박 참가한다.)을 가서도 

자꾸 개인행동을 저질러 꾸중을 듣기 일수. 

 

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hgBKj6YjoZm3bX8J0iTP07Xtm7UDbN7v/view?usp=shar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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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구미: 한마리의고독한늑대 

외동, 집이 부유하진 못하다. 부모님 금술은 좋으신 편. 

2학년때 물리공학동아리에 들었다가 3학년까지 이어오고있다. 진로 방향이 물라공학은 아니지만 다른 동아리를 

찾고 면접보는게 더 번거로웠다. 

못하는 과목은 영어, 불호과목도 영어다. 제일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영어 좋아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다. 

취미 중 하나로는 아이쇼핑, 인터넷 쇼핑몰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담아놓은 장바구니가 벌써 39205829개… 

가끔 절제력을 잃고 쓸데없는 물건 한두개 장만하기도 한다. 

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완전히 놓고 살았으나 갑작스런 공부내림을 받고 정진하기 시작했다. 그러나 큰 야망은 

없다. 

성적에 맞춰 진학하기를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는 주변인들의 말에 생각보다 열심히 살고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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